
창의적 공간답게 컬러풀한 색의 벽이 이곳에서는 창작의 욕구가 절

로 샘솟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 책 읽기 좋은 날’ 이쁜 문구와 함께 포토존에서 멋지게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도서관 빈 곳마다 놓여 있는 특색 있고 편안해 보이는 

의자와 테이블이 인상 깊다. 어느 곳에서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 통로를 따라 북카페로 가니 요즘 유행하는 스터

디카페 못지않게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으로 나를 반기는 것 같다. 

도서관 이용자를 생각하는 

마음 전해져

보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던 마두도서관, 1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

다. 자료실이나 휴게 공간 곳곳에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

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열람실 칸막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좋

아했던 나는 이렇게 오픈형 테이블 공간에 매료되었다. 창밖으로 보

이는 푸르른 봄의 향기를 물씬 느끼며 ‘마음산책’에서 고른 책 한 권

을 읽고 왔다. 집과 거리는 좀 있지만, 퇴근 후에도 자주 들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멋지게 탈바꿈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정말 기대 이

상이다. 도서관 하면 공부하는 열람실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책 

읽고 싶은 공간이 많아서 갈 때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도서관 곳곳을 

만끽하고 싶어진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온 마두

도서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힐링 공간이 될 것 같다.  

개관 21년 만의 리모델링, 

독서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열람실이 많아 퇴근 후나 주말에 종종 갔던 마두도서관이 1년 가까

이 문을 닫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마두도서관을 찾았다.

외관은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정문으

로 들어서자마자 대출반납 데스크가 환하게 맞이하며 설레게 한다. 

원목과 화이트톤으로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다. 

1층 <책이음>으로 들어갔다. 원목 느낌의 긴 테이블과 고급스러우면

서도 세련돼 보이는 의자들을 보니 앉아서 신문과 잡지들을 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어린이자료실>을 둘러봤다. 예전에는 지

하에 있어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열람실이 있

던 자리에 알록달록 컬러풀한 색으로 단장한 어린이자료실이 마음

을 확 잡아당긴다. 우리 애들은 벌써 자라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어

린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같이 와서 책도 읽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층밖에 둘러보지 않았는데도 마두도서관의 엄청난 변화에 흥분감

마저 들었다. 

<종합자료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기대로 2층에 들어서자 ‘요

즘 이 책’이라는 문구로 전시코너가 보이고 블랙톤과 모던한 분위기

의 종합자료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있는 도서 전시와 책 진열이 

여느 대형서점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 보이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

이 점점 커진다. ‘나를 읽어 주세요’라며 책들이 손짓하는 것처럼 느

껴진다. 새로 들어온 책 코너는 지나가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훑어

보며 고를 수 있게 스탠드테이블로 돼 있었다. 채광이 들어오는 창가 

쪽 바테이블과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 이런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

다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3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산책’이라니! 문구부터 벌써 내 마음을 알아

주는 것 같다. 3층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신비스럽고 환상의 

공간으로 들어선 것처럼 느껴진다. ‘종이약국’은 내가 아프면 사서가 

정성스럽게 책 처방을 해 줘서 나를 낫게 해주고 위로해 줄 것처럼 

따뜻한 마음이 든다. 새로 들어온 책과 우리동네출판사 서가 사이의 

개인 스탠드가 있는 긴 테이블과 의자는 사진으로만 봤던 외국의 멋

진 도서관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련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인상

적이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미디어창작실>이 새롭다. 살짝 들어가 보니 
글, 사진.  김민채 

1999년에 개관한 마두도서관이 21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재개관했다. 공공도서관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칸막이 좌석으로 

꽉 찼던 열람실을 없애고 개방형 독서 공간을 대폭 늘렸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한 마두도서관을 찾아가 봤다.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운영시간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문의 031-8075-9067

도서관이 달라졌어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두도서관

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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